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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ndemic is currently underway. Masks and disposable products used to survive the 
Pandemic are pushing the Earth back into pain. Under the name of the prevention of 
epidemics, the voice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cluding the disabled and courier 
workers, are being buried. The pandemic disaster is worsening inequality. 
Religion has pampered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offered hope. However, the 
appearance of religion in the Pandemic era shows the lacks of religious care and religious 
publicness. What is worse, religion in the Pandemic era is analyzed as a factor that 
hinders peaceful coexistence in Korean society. Religion’s uncooperative attitude towards 
the prevention of epidemics is making religion considered as something that lacks 
communication skills, which is the result of a closed religion.
The thought system and the practice of Korean new religion have features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publicness.’ Hence,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Daesoon Jinrihoe’s 
publicness will be found in the coexistence of Jeungsan’s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Cheonji-gongsa)’ and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Haewon 
Sangsaeng), and the practice of Daesoon Jinrihoe’s publicness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Three Major works. In the Pandemic era, when religious activities through gathering are 
restricted, the religious education for the cultivation of publicness will b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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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이하 팬데믹) 세상이다.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확진자 숫자가 또다시 늘어난다. 여기에다 변종 바

이러스마저 강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팬데믹은 우리 삶의 모습들을 많이 

바꿔놓고 있다. 

비대면과 거리두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Webex와 Zoom으로 대변되는 교보재는 친숙한 도구재가 되었으며, 이전부터 

사용하던 온라인쇼핑과 폰뱅킹 등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경제적 활동과 대면활동 등이 줄어들면
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무기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전국 만 20-65세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1) 그러나 우울감은 분노로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암담함으로 확장된다.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또 다른 신조어가 등장한 이유이다. 

팬데믹은 불안감을 확산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경험하면
서 누적된 피로감은 타자들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있다. 무기력과 무감각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의 공백으로 이어
지고 있다. 

종교는 약자를 보듬었었다. 그리고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종교의 모습
은 개인의 구원에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공공성이 결여된 모습이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종교의 공공성 문제는 개별 종단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개별 종단에서 공공성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 종교가 보여
주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 한국 종교의 공공성 정도를 살펴볼 것이며, 종교라는 큰 틀에서의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통
의 분모를 도출하는 작업을 대순진리회의 공공성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종교가 우리 삶과 관련된 것들과의 공개
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임을 밝힐 것이며, 종교교육을 통해 종교의 공공성을 확보해
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팬데믹은 재난이 일상인 사회를 만든 듯하다. 그래서인지 재난 이후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포스트’라는 접두어를 사용하
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물론 당연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팬데믹 상황을 성찰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Ⅱ. 팬데믹시대, 보살핌은 존재하는가?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중 하나가 그동안 숨어있던 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

이다. 태초부터 인간과 함께 공존했었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을 피해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던 동물들이 하나둘씩 모
습을 드러냈다. 사슴, 펭귄들이 거리를 활보했으며, 희미하게만 보이던 타지마할이 선명하게 보인다. 세상이 멈추고 인간이 

물러난 자리를 동물들이 대신했으며,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살아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동물들은 짧은 시간의 

자유를 뒤로한 채 어디론가 숨어들었다. 타지마할은 시야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다시 세상이 돌아가고 집 안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들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얼굴의 절반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다. 뭉쳐 다니기를 좋아하던 인간들
이 서로를 피하고 있다. 서로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경을 봉쇄하기까지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던 아
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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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초기, 마스크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드라이브 스루와 함께 코로나 대처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겨울철 감기
와 황사를 겪으며 마스크 사용이 습관화되어 있던 한국에서는 마스크 사용에 거부감이 없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범
죄자’로 인식되는 서구사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팬데믹 초기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방
역의 결과 때문이지 지금은 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한 정서는 사라진듯하다.

아무튼 마스크는 코로나를 대응함에 있어 필수적이며 방역에 있어서 1차 방어선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마스크 착용이전과 이후의 확진비율이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팬데믹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와 일회용품이 또다시 지구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BBC

는 ‘당신이 버리는 마스크가 바닷속 고래를 죽일 수 있다’는 캠페인 영상에서 팬데믹 이후 한 달간 버려지는 마스크와 의료
용 장갑이 각각 1290억개, 650억개에 이르며, 이렇게 버려진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이 전 세계의 해양오염을 가속화시키며, 

해양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 하루의 안전을 책임졌던 마스크가 또 다른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인 전체가 이틀에 하나 꼴로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쓰고 버려진 마스크의 길이가 23만 3010km로 지구
를 다섯 바퀴 넘게 감을 수 있는 수준이다.3) 코로나19의 시작과 더불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버려진 

마스크만으로도 지구를 미이라처럼 휘감았을런지도 모른다. 아무튼 버려진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은 팬데믹으로 인해 큰 

폭으로 늘어난 일회용품과 포장 쓰레기 등과 뒤엉키면서 전 세계의 해양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 이미 한
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 약 300억 개가 바다에 떠다니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000마리의 바닷새와 500마리의 바다 

포유류의 죽음을 초래하였다고 한다.4) 한국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에 한해서 인데, 세계적으로, 그리고 팬데믹 이후 

늘어난 마스크와 일회용품 폐기물들이 얼마나 버려졌을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다. 플라스틱류는 

땅 속에서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만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이르기 때문에 버려지는 마스크와 일회용품은 환경파괴와 함
께 지구생태계에 또 다른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팬데믹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인간의 무분별한 동물 남획에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다. 그래서인지 잠깐 

동안의 멈춤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세상과 함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것도 잠시, 다시 지구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팬데믹을 뒤로한 채, 정확히는 마스크의 뒤에서 환경이나 생태는 또다시 

뒤로 밀려난 모습이다. 팬데믹이 박쥐를 매개로 시작되었다는,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결과에 대한 경
고의 메시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환경파괴로 화답하고 있는 셈이다. 마스크와 방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가
면 뒤에서 일회용품의 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해양오염을 접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환경파괴는 기후변
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간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자. 많은 부분에서 이상음이 들린다.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는 묻혀 버렸다. 작년 12월 질병관
리청의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7.49%로 비장애인 확진자 사망률 1.2%에 비
해 6배 이상 높고 코로나 19 확진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4%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21%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5) 팬데믹의 장기화는 사회복지시설의 휴관 및 폐쇄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이 발생
하면서 안타까운 소식들마저 들려온다. 팬데믹에 따른 위기의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정서적 불
안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6) 비단 장애인뿐만이 아니다. 택배노동자들의 문제도 있다. 팬데믹으로 급증한 택배량으로 

인해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부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에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7)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다준 딥페이크 문제도 심각성이 더해간다. 2017년 유럽에서 발생했던 딥페이크 기반 피싱 사건
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의 96%가 포르노그래피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유명인에서 일반인에게 이르기까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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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인공지능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비대면사회라는 특수한 상황과 인공지능
이라는 거대한 가면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추악한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논의가 급증하고 있다. 학계, 기술전문가, 

기업, 정부,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조직이 인공지능 윤리의 원칙, 성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8) 그럼에도 명확한 실체
는 보이질 않는다.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드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지만, 이 원칙의 준수 여부 또한 불확실하다. 인공지능
의 윤리문제 또한 이를 프로그래밍하는 인간의 문제이며, 윤리문제를 촉발하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 또한 결국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윤리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셈이다. 

팬데믹이라는 재난상황에서 또다시 드러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힘없는 누군가는 그리고 소외된 누군가는 보살핌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물론 모든 분야를 보살핀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이타행을 기반으로 약자에 대한 보살핌 

또한 종교의 본질임을 감안한다면 종교적 보살핌은 사라지고 있다. 아니 사라진 지 오래다.

Ⅲ. 팬데믹시대, 한국종교와 종교의 공공성

1. 팬데믹 속의 한국종교: 개인의 구원인가, 공동체의 평화인가.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는 명제를 통해 문화의 근저에 

종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역설한다.9) 종교는 문화의 근간이기에 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
다. 종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팬데믹시대의 한국종교는 한국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가
장 많이 일어난 곳은 종교시설로 분석됐다. 방역조치와 관련한 종교계의 반응은 대체로 불교계, 천주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등은 방역조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개신교계에서는 방역 조치에 협조적 태도와 비협조적 태도가 동시에 나타나
고 있다.10) 아무튼 신천지대구교당에서의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BTJ열방센터, IM선교회, 승리제단, 몇몇의 개신교회 등에서
의 발생 사례 속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제와 ‘타인을 이롭게 하라’는 황금률은 부재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공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종교를 주목하며 더욱 가까이서 관찰하려 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종
교행사가 집단 감염의 확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종단도 많지만, 비협조적
인 경우도 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역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종교지도자의 개인적 신념에 입각한 비협조로 

인해 많은 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소통능력이 부족한 어떤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어찌 보면 스스로가 ‘닫힌 

종교’의 길을 걷고 있으므로 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10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4,970,766명이었던 종교인은 2015

년조사에는 21,533,674명으로 약 344만 명이 줄었다. 2005년 47,041,434명에서 2015년 49,052,389명으로 전체가 인구가 200만 

명이 늘어났음에도 종교인구가 오히려 더 줄어든 통계자료11)는 ‘닫힌 종교’의 길을 걷고 있는 종교의 현실을 증명해주는 중
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 

기존의 감소세에다 팬데믹 이후가 되는 2025년에는 어떤 통계결과가 나올까? 공공성을 외면하고, 개인의 구원 등 사적 

신앙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종교의 현실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이와 관련해 <법보 신문>에 실린 기사 「종교 연구자 9인이 본 코로나19 이후 한국종교와 불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
기에서 오강남은 “코로나 19를 물리치는 데 종교에서 신봉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함에 따
라 빌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기복신앙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김용표는 “인간의 생명과 사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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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행복보다는 경직된 교리와 교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일부 종교인의 행태는 실망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종교의 

집단 이기성과 기복중심의 종교에 실망한 이들의 탈종교화 현상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원영상은 ‘신천지는 

종교를 보는 대중의 비판적 시선에 불을 지폈다. 향후에도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종교가 관련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12)

현재의 한국종교는 팬데믹이라는 환경 속에서 법문, 미사, 예배, 설교, 교화 등 일체의 종교 활동에 있어 다양한 시험대에 

올라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교인 비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종교 또는 종교인들이 팬데믹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방역의 성과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팬데믹 상황은 종교에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종교는 무엇이며, 종교는 어떠해야 하며, 종교는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
가? 팬데믹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는 공동체, 팬데믹으로 소외되고 있는 자연들
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종교는 비대면의 문화가 일상이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와 

관련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2. 팬데믹시대와 종교의 공공성

팬데믹은 대유행을 넘어 거대한 재난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난으로 끝나지만은 않을 것이다. 재난이 새로운 시작으로 

승화된 사례들을 통해 희망을 제시하고 있음을 역사는 말해준다. 종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보살피며, 새
로운 가능성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종교가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시대의 종교는 더 이상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성스러운 양 세
상과 분리되어 그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 재난, 위험, 공공의 문제들을 덮어버리고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교가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팬데믹 시대, 종교가 다시 호명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인간의 종교성 회복과 생태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지 인간의 이성이나 합
리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식의 변혁, 특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식의 변혁이 중요하다.13) 팬데믹 시대 종
교가 호명된 이유이며,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종교가 호명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할 것과 종교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다. 

종교의 공공성은 종교라는 것이 공공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997년 11월
의 IMF이후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14) 이후 정제의 시간을 거쳐 10여년 전부터 사회학을 중
심으로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단지 이해관계로 점철된 사
회 및 권력 체계의 주장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정체되어 있을 뿐이다. 공공성의 공(公)의 개념은 사(私)의 상대적 개념인데,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해온 포스트모더니즘의 서양이론과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공의 개념이 사의 상대적 개념으로 설명
되고 있는 실정이다.15) 그러나 팬데믹 등이 야기하는 전지구적 위기의 문제는 상대성과 차이성을 강조하는 이론과 사상으
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국가와 민족의 경
계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초월성은 종교적 개념으로 사회학의 공공성 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다. 

공공성에서 ‘공(公)’은 개인의 사적(私的)인 영역을 넘어선 사회집단, 씨족, 종족, 민족, 국가 등 공적 영역을 의미한다. 현
대 사회의 공적 영역은 국가와 민족 단위에서 지구촌 전체와 세계 시민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공(共)’은 개인과 개
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 개인과 국가, 개인과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다양한 구성원들 상호 간에 어떻게 서로 공존하
며, 소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6) 이러한 공공성의 개념이 종교와 결합하여 나타난 종교 공공성은 보편적 가치, 

공동선, 소통과 공존을 그 특성으로 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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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을 겪으면서 전지구적 관점에서 사회소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철학과 종교분야에서 공공성의 가치
가 증대되면서 세계보편윤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18) 종교가 ‘성스러움’의 틀 안에서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만 머무
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Ⅳ. 대순진리회의 공공성과 종교교육 

1. 대순진리회 공공성의 사상적 배경

세상과 소통하고 구성원과 함께 하는 것이 종교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면,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의 종교는 세상과
의 소통과 공동체와의 공존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있어왔던 구호의 손길마저 팬데믹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
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보이기까지 한다. 집단 감염원으로서 종교단체가 지목되면서 나타난 현상
이다. 신종교는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더 좁다. 자칫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비난의 수위가 몇 곱절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종교와 종교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정서가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난은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종교 활동이 잠정적으로 멈춘 지금, 종교 본연의 모습이 무엇이며, 종교가 사회
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팬데믹은 종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
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신종교의 사상체계와 실천에는 오늘날의 ‘공공성’개념과 부합하는 특징들이 있다. 수운의 ‘다시개벽’, 증산의 ‘삼계
개벽’, 소태산의 ‘정신개벽’ 등은 새시대의 기대와 희망을 통해 조선사회의 근대화와 역사적 궤적을 같이 했으며, 종교사상
을 넘어 역사적 산물로서 근대화 과정의 제반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19) 이는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가치관으로 평
가되며 팬데믹이 야기한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념이라 하겠다. 증산이 주창했던 천지공사와 해원상생도 이에 

다름 아니다.

민중들의 중심에서 격변기의 조선후기를 목도하였던 증산은 ‘진멸지경’과 ‘천하개병(天下皆病)’으로 당대를 설명한다. 

증산은 ‘상극’이라는 운행원리에서 진멸지경의 원인을 찾고 있다. 냉혹한 투쟁의 원리인 상극의 이치는 대립과 갈등을 낳
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수많은 반목과 쟁투로 이어졌던 바, 결국 원한의 발생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상극의 이치가 야기한 음양의 불평등·불균형 등이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것이 남녀의 구분과 신
분의 차별이며, 이로 인한 제도와 관습은 갈등상황을 야기하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20) 남녀차별, 반상의 구별, 적서의 차별 

등 신분질서가 가져온 폐단과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민중들의 삶을 지난하게 했던 부정부패로 점철된 천하가 진멸지경에 

이른 세상이었던 것이다.

천하개병은 증산이 화천한 후 발견된 병세문(病勢文)에 등장하는 표현이다.21) 증산은 천하가 병든 이유를 충·효·열이 사
라진 것에서 찾고 있다. 충·효·열은 조선을 지배하던 통치윤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효·열이 사라졌다는 것이 일견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라진 충·효·열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이 

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증산은 “임금이 되고자하나 신하가 없으면 어찌 임금이 될 수 있으며, 부모가 되고자하나 자식이 없으면 어찌 부모가 될 

수 있으며, 스승이 되고자하나 제자가 없으면 어찌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22)라는 것을 통해 충·효·열이라는 것은 일방적 작
위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한다. 군신, 부자, 사제 관계는 서로에 대한 도리와 배려 속에서 교호(交互)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더 이상 타자에 대한 의존에 기반을 둔 관계성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진정
한 화해의 관계로 형성해 나갈 때,23) 서로 간의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충·효·열 또한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가 가
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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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진멸지경과 천하개병으로 규정되는 조선후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증산이 주창한 천지공사와 해원상생은 종교의 

공공성에 다름 아니다.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24)이라는 증산의 표현에서도 드러나듯 천지공사는 우주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천지공사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우는 순서로 진행된다.25) 진멸지경의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는 분명한 지향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후천선경 건설이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드
러나고 있는 것이다. 개벽을 통하여 참혹한 현실을 변혁한다는 논리구조를 가진 천지공사가 대순사상의 핵심이 되는 이유
이기도 하다.

후천선경을 지향하며, 한민족만의 평화와 안녕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를 넘어 평등을 바탕으로 전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
는 평화사상인 천지공사는 해원상생을 원리로 하고 있다.

조선후기로 상징되는 선천의 현실은 누적된 ‘상극의 이치’로 반목과 갈등이 증폭하는 세상이었다.26) 그래서 증산은 “인
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 되느니라.”27)라는 가르침 속에서 선천이 직면한 현실과 이를 해결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해원공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해원이 참혹한 세상을 있게 한 ‘원한을 푼다’는 의미를 지닌다면, 상생은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의미를 가진다. 해원이 맺혀 있던 원한을 해소함으로써 선경세상을 구현한다는 목적성이 강한 개념이라면, 상
생은 해원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원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28) 그렇기 때문에 해원상생은 종단 대순진리회의 

종지 전체를 대표하며, 신앙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실천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실천이념이 된다. 대순진리회 공공성의 사상
적 배경이 되는 이유이다.

2. 공공성함양을 위한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대순진리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KCDC)의 코로나19예방 행동수칙을 적용해서 2020년 2월부터 수임선감을 제외한 전 

도인의 치성 의례 참석 금지, 도정회의 참석 임원 외 상급임원의 중앙성일 참배 금지,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도장 참배와 방면 회관, 회실, 포덕소에서의 기도⋅교화 등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종단 홈페이지에 방역지침과 관련해서 

별도의 코너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공문하달과 도장과 회관, 회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발열측정, 손소독 등 정부
의 방역 지침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팬데믹의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과 성금의 기부를 진행해오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공공성과 관련해서 종단차원에서는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등의 3대 중요사업을 통해 공
공성의 책무를 실천해오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호자선사업은 이재민 구호, 불우이웃돕기(고아, 병자, 노약자, 빈민)등의 구제사업을 펴 나가는 것으로,29) 1980년에 조
직된 대순청년회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불우이웃돕기, 신체장애인 돕기, 소외계층 어린이지원, 저소득층 연탄지원 등의 활
동을 꾸준히 해왔고, 매년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수재민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2009년에는 아프리카 케냐 및 에티
오피아에서 우물파기, 구호품 전달 등 해외구호자선사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대진국제자원봉사단(DIVA)이 발족되
었다. 이후 국내에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반찬배달ㆍ도배ㆍ장판 교체ㆍ사랑의 집수리, 소외계층에 대한 난방유 및 

의료품 지원, 수해지역 복구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고, 몽골, 베트남 등 해외에서는 양로원, 고아원, 보육원 등에 필요물
품을 전달하고, 장애인가족 집짓기봉사 등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확대 추진해오고 있다.30)

사회복지사업은 “공동복리를 위해서 부인회·청년회를 조직, 운영하여 사회봉사에 앞장서도록 하라.”는 훈시를 바탕으
로 부인회와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사회봉사활동이 대진의료재단과 대순진리회복지재단의 설립으로 이어져 현재
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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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은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양성에 힘써 나가야 한
다”31)는 훈시에 근거하여 학교법인 대진학원을 설립하였으며, 법인 산하에 대진대학교와 대진고등학교, 대진여자고등학
교, 분당대진고등학교, 일산대진고등학교, 수서대진디자인고등학교, 부산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중원대학교 등을 개교하
여 인재양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종단에서는 “3대 중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단의 연간예산을 최대규모(70%)로 편성하고 규모있게 쓰
도록 하라”32)는 훈시에 따라 1975년부터 현재까지 구호자선사업에 9,009,805,266원, 사회복지사업에 353,640,118,496원, 교
육사업에 238,706,803,926원 등 총 6,013억 5천 6백 7십여 만원을 3대 중요사업에 사용해오고 있다.33) 이처럼 종단의 3대 중요
사업은 우당의 훈시에 근거하여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예년과 같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다. 

관건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종교 활동이 중단된 신앙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조적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방역이 중심이 된 상황이다 보니, 

종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종교라는 것이 개별적 수행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것을 통해 의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서 종교심이 고취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교리의 이해와 실
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심을 함양할 수 있으려면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신앙인의 한 사람으

 <표1>  3대 중요사업현황
번호 기관명 설립년도 소재지 비고

1 대진고등학교 1985.3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47 교육사업
2 대진여자고등학교 1989.3 서울 노원구 공릉로 438 〃
3 대진대학교 1992.3 경기 포천시 호국로 1007 〃
4 분당대진고등학교 1994.3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71 〃
5 대진디자인고등학교 1995.3 서울 강남구 광평로 39길 93 〃
6 일산대진고등학교 1995.3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46 〃
7 부산대진전자통신고 1996.3 부산 금정구 수림로 92 〃
8 분당제생병원 1998.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 의료사업
9 사회복지법인 골든밸리 2001.5 경기 여주시 중부대로 2806-1 사회복지사업
10 강원종합박물관 2004.12 강원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교육사업
11 동해약천온천실버타운 2004.12 강원 동해시 석두골길 145 사회복지사업
12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2005.5 경기 시흥시 함송로 29번길 67 〃
13 양주대진요양원 2006.10 경기 양주시 남면 휴암로184 〃
14 우리노인전문요양원 2007.5 경기 여주시 능서면 중부대로 2806-3 〃
15 대진요양시설 2009.9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702 〃
16 대진노인복지센터 2009.9 〃 〃
17 중원대학교 2009.9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5 교육사업
18 대진요양병원 2009.10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702 사회복지사업
19 제인병원 2012.6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43 의료사업
20 대진국제자원봉사단 2013.9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875 구호자선사업
21 대진청소년수련원 2014.7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702 사회복지사업
22 대진덕곡요양원 2014.8 경북 고령군 덕곡면 노리 510-3 〃
23 효담양로원·전문요양원 2019.7 경기 포천시 가산면 부흥로 718 〃
24 동두천제생병원 공사중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1158번길 98 의료사업
25 고성제생병원 공사중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4길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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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개인적 차원에서 공공성 함양과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종교심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대순진리회의 비전이라는 식의 거대 담론을 고민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어차피 팬데믹으로 종교 모임 등의 활
동이 쉽지 않다면 차라리 ‘종교의 본질’에 천착하자는 것이다. 대순진리에 대한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종교를 이야기할 때, 쉽게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다. 종교개창자들의 삶이 존중, 배려, 이해, 책임, 진실, 감사, 사랑 등에 입
각한 삶이었다는 사실이다. 인세에서의 증산의 삶 또한 이에 다르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뒤로한 채, 거대담론만을 좇은 것
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팬데믹 시대에 종교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그렇다면 팬데믹 시대, 공공성을 실천하
기 위한 종교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종교교육은 크게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34) 이 중 이전의 종교교육이 개별종교의 교리에 대한 종교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종교적 교육에 더 많이 집중해야만 한다. 종교문화 속에는 종교개창자들이 주창하였던 사랑, 평등, 존중, 배려 등
의 다양한 덕목들이 녹아져 있으며, ‘남을 이롭게 하자’는 황금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종교의 교리에
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자’는 황금률이 적용된 종교성 함양을 위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닫힌 종교’
에서 벗어나 ‘열린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열린 종교를 향한 종교교육의 일환으로,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종교교육의 일환으로 증산의 언행을 기록한 『전경』과 

우당의 훈시를 기록한 『대순지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경』과 『대순지침』은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이들에게 

자기완성으로 인도하였던 지침이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종교가 본질적으로 ‘궁극의 실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각과 변화의 체험’35)이라면 증산과 정산, 그리고 우당의 언행이 기록된 『전경』과 『대순지침』은 대순진리를 신앙하
는 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경전을 읽고 새기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경전에 담긴 진리를 내재화, 의식화, 인격화, 생활화 하는 과정36)이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는 증산 상제를 종교적 연원으로 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증산의 말씀을 기록한 『전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다.37) 증산의 가르침을 의식적으로 내재화하는 과정 속에서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상생윤리의 실천을 통해 

인격의 성숙으로 심화된다. 『대순지침』은 우당의 훈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이들에게 대순진리
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수행으로 인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경』과 『대순지침』은 

‘정보(information)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transformation)를 가져다주기 위한 것’38)으로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에 있어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전을 읽는 것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경전 읽기는 읽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그리고 관심에 따라 다양한 해
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자기가 이해한 것만이 옳은 것이라는 식으로의 객관성 결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
므로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를 넘어 성찰의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가?”를 물음으로써 성찰과 함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읽은 횟수와 외운 구절
의 많고 적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마음’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이유이다. 

『전경』과 『대순지침』이 수행에 임하는 자세를 제시하였다면, 기도는 신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므
로 남을 잘 되게 하는 개인적 수행의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갈구하는 기복적인 종교의례는 아니다. 기복 그 자체는 어느 종교에나 공통된 인간의 소박한 종
교심일 수 있다.39) 그러나 대순진리회에서의 기도는 주문 봉송을 통해 신명을 모시는 행위이며,40) 천지공사에 직접 참여한
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도는 지성으로 주문을 봉송함으로써 증산이 짜놓은 천지공정에의 참여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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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 기도는 지극한 정성으로 신명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42)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일신의 

복을 바라는 기복이 아니라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며, 남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에 기도는 ‘지극한 

정성’ 그 자체여야 한다.”43)

다음으로 수련을 살펴보자.

수련은 ‘닦고 단련함’을 말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행의 정신에 부합하게끔 조절하고 단련함으로써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자기훈련의 활동이 수련이다.44)

대순진리회의 수련의 특징은 주문을 봉송한다는 데 있다.45) 주문은 곧 영문(靈文)이며, 주문을 외우는 수행자에게 신명을 

응하게 하는 글로써 이해된다.46)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련은 태을주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수련은 세속적인 자아로부터 벗어나 성스러운 실재에 부합하기 위한 자기훈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47) 때와 장소에 구
애됨이 없이 타인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담아 주문을 봉송함으로써 양심을 회복하고 자기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을 낮
추며, 매 순간 일어나는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수심연성(修心鍊性)·세기연질(洗氣鍊質)의 과정이기에 인내를 요하는 수행
법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훈회의 실천이다.

훈회는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이들이 일상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다. 훈회는 다음의 다섯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
다.

첫째, 마음을 속이지 말라.

둘째, 언덕을 잘 가지라.

셋째, 척을 짓지 말라.

넷째, 언덕을 저버리지 말라.

다섯째, 남을 잘 되게 하라.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지므로 화목할 것이며, 척을 짓지 않는 데서 시비가 끊어질 

것이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배은망덕이 없을 것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 이것이 인존사상이고 평화사상이
다.”48) 증산에 대한 믿음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훈회는 종교 본연의 모습에 입각한 종교심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일
상에서의 실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이들에게 있어 수도는 종교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수도인이라 명명
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우당이 수도를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49)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도는 인륜도덕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삶의 가치로서 우
리의 삶이 지향해야 하는 바가 인륜도덕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경』과 『대순지침』을 통해 증산과 우당의 가르침을 마음에 각인하고, 기도를 통해 천지공정에 참여하
며, 수련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훈회를 통해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삶이 곧, 종교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삶이며, 인륜도덕을 

실천하는 삶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전읽기와 기도, 수련, 훈회의 실천은 팬데믹시대, 종교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종교
심을 함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종교교육 방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 역시 노정된다. 종교적 성취라는 것은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면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더더욱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는 자기연수의 과정임에도 불구하
고 연속성이 담보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IT기기를 활용한 소통방식이다. Webex나 

Zoom은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과 회의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물론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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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방식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비대
면으로 교화 등의 종교 활동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Webex나 Zoom은 비대면 상황에서 상호 소통하면서 종교심을 

나누고 함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미진한 상황인 

바,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종교는 사회와 함께해야 한다. 개인의 안위와 구원에 입각한 종교 활동은 종교의 본질과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종교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이에 근거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종단과 마찬가지로 대순진리회에
서도 집회를 통한 일체의 종교 활동은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종교 활동은 가능하다. 이상에서 논의된 

부분은 종교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공공성을 함
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Ⅴ. 나가며
팬데믹을 접하면서 한국종교는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트코로나이후의 종교를 이야기 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바
쁘다. 새로운 비전이라는 것이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자기 성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비전 찾기에 바쁘다. 

아무튼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종교의 위기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누적된 위기가 표면위로 올라온 것이기에 절
절한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2021년 1월 28일,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였다.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다. 백신 접
종이 확진자 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며, 백신 접종을 통해 팬데믹의 종식을 희망하고 있다. 백신 접종으
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팬데믹 종식의 해답이 될 수 있
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이다. 겨울철이면 유행하는 독감처럼 인류와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을 쏟아
내고 있다. 여기에다 변이, 변종 바이러스라는 또 다른 재난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온다.

재난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라는 재난은 다른 형태의 것으로 또 다시 등장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보살핌을 고민해야 한다. 종교는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근간으로 하는 생명
존중사상에 다름 아니다. 종교개창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감사, 세
상에 대한 이해와 책임 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들을 본받고 실천할 때, 종교는 새롭게 평가
될 것이다. 종교의 본질은 이타행 즉, 남을 잘되게 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이
해해야 한다.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는 천지인 삼계를 뜯어고치고, 새로 지어 만드는 것으로 후천선경을 지향한다. 후천선경은 직면한 

선천의 현실을 극복한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으로 인류가 염원했던 이상향이 구현되는 세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지공사
는 영원한 평화에 대한 증산의 의지표명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신뢰 등 보편적 가치와 인륜도덕을 역설함으로써 

상생윤리에 기반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종교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성이 천지공사와 해원상생의 

또 다른 이름임을 깨닫게 한다.

종교의 공공성은 실천에 방점이 두어져야 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우당의 훈시를 바탕으로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
업, 교육사업 등을 3대 중요사업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신앙인 개개인들이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상
생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었으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일체의 종교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
다. 교육은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팬데믹으로 종교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종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논의의 시작이었다. 이번의 팬데믹이 끝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팬데
믹 상황에서의 종교교육을 고민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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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팬데믹은 현재진행형이다. 팬데믹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와 일회용품이 지구를 또다시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방역이라는 이름하에 장애인, 택배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는 묻히고 있다. 팬데믹이라는 재난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종교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었었다. 그리고 희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시대 종교의 모습은 종교적 보살핌, 종교
적 공공성이 결여된 모습이다. 오히려 팬데믹시대의 종교는 한국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방역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종교를 소통능력이 부족한 어떤 대상으로 치부하게 만들고 있다. ‘닫힌 종교’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한국 신종교의 사상체계와 실천에는 ‘공공성’개념과 부합하는 특징들이 있다. 이에 대순진리회 공공성의 사상적 배경을 

증산의 천지공사와 해원상생에서 찾을 것이며, 대순진리회 공공성의 실천을 3대 중요사업을 통해 살필 것이다. 그리고 모
임을 통한 종교활동이 중단된 팬데믹시대에서 공공성 함양을 위한 종교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
해 논의할 것이다.

주제어
팬데믹, 종교, 공공성, 천지공사, 종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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